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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B형 간염 보균자에게 과로에 의해 발생한 
간세포암

성별 남 나이 45세 직종 용접공 직업관련성 낮음

1 개 요
김○○(남, 45세)은 1985년 8월 D중공업(주)에 입사하여 용접작업과 반장직을 맡아 

근무하다가 2001년 4월 간암으로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
1985년 8월 입사하여 1990년까지 약 5년 간 탑재부에서 선체를 조립하는 부서에 

근무하면서 용접작업과 취부작업을 하였다. 용접작업은 주로 이산화탄소(CO2) 용접
을 주로 하였다. 1990년부터는 조립부로 부서를 이동하여 1995년까지 약 5년 간 용
접, 취부, 사상작업을 하였다. 2조 2교대 작업을 하였으며, 용접작업은 CO2 용접을 
주로 하였다. 1995년 이후에는 반장으로써 주간작업만 하였으며, 아침 7:00~19:00경
까지 작업지시와 현장순회 감독, 작업진행 등을 파악하였다. 반장임에도 불구하고, 하
루 약 3시간의 용접작업을 하였다. 1998년부터는 반장도 야간작업을 하였는데 오후 
18:00~7:00까지 반장의 동일업무를 하였으며, 하루 약 3시간 정도의 용접작업을 하였
다. 

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1985년 8월 입사하여 1986년 11월 처음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B형 간염 항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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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, 항체 음성으로 진단받았다. 1989년까지 매년 시행한 건강진단에서 간기능 수치
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가 1990년에 처음으로 간기능이 이상범위를 나타내어 간장약
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간기능은 이상범위이었다. 

2000년 2월부터 피로감이 발생하여 개인병원 진찰을 받은 결과 큰 병원으로 전원을 
요구받고 2000년 8월 S병원에서 간암 말기로 진단되었다. 흡연은 27세 이전부터 3일
에 2갑 정도 흡연하였으며, 음주는 2주에 1회 정도이고 일회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
다.

4 고찰 및 결론
근로자 김○○은 1985년 8월에 D중공업(주)에 입사하여 1986년 11월 처음 받은 건

강진단에서 B형 간염보유자로 진단 받아 입사전에 B형 간염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을 
배제할 수 없으며, 1990년부터 간기능검사에 이상범위를 나타내고 있어 만성활동성 
간염일 가능성이 높아 간경변과 간암발생의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할 수 
있고, 음주량이 적어 음주에 의한 간암의 가능성은 적으며, 도장작업을 하지 않았고, 

주위 도장작업에 의한 간질환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, 간암발생의 원인 중 
하나가 흡연으로 근로자 김○○도 흡연하였으며, 1995년부터 반장업무에 의해 과로
와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나 간암에 직접적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정확히 
밝혀진 것은 없으므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낮다.


